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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박물관

신라시대 여인들의 미용법

불교의 영향을 받아 참선과 청결한 피부를 중시한 신라시대의 여인들은 잦은 목욕재계로 몸을 깨끗이 하고 향을 즐겨 사용했다. 목욕할 때 매끄

러운 피부를 유지하기 위해 쑥탕, 쌀겨탕 등을 활용했다. 자연 향 목욕법과 더불어 왕실이나 귀족 여인들은 중국에서 수입된 차를 마시며 몸과

마음을 다스렸다.

고려시대 여인들의 미용법

고려시대에는 여전히 흰 피부의 미인들이 선망의 대상이 되었으며, 신라시대에 비해 향을 대담하게 사용했다. 늘 몸에서 향내가 나도록 목욕할

때도 난을 삶아 우린 물로 목욕을 즐겼으며, 비단 향낭을 여러 개 패용했다. 신체와 옷에도 향료를 뿌리거나 발랐으며, 초에 난초 향유를 섞어 태

움으로써 방안에 향내를 피우고 심지어는 먹기까지 하는 등 생활 속에서 다양하게 향을 즐겼다. 특별히 차를 미용수로 활용한 흔적은 없으나,

귀족층이나 왕실 여인들은 평소에 연꽃차나 국화차 등 자연 차를 즐겨 마심으로써 아름다운 피부를 유지했다.

조선시대 여인들의 미용법

유교의 영향을 받은 조선시대에는 전신욕이 유행했다. 사대부 등 상류층에서는 온천욕과 향탕, 난탕 등을 즐겼다. 특히 난탕은 미용 효과뿐 아

니라 방향 효과가 있어 인기가 높았다. 이 시대의 이상적인 여인상은 지ㆍ덕ㆍ체를 고루 갖추고 둥근 얼굴형과 건강한 골격을 갖춘 며느리감이

었으나 대부분의 여성들이 꿈꾸는 미인상은 흰 피부와 가냘픈 몸매의 궁녀나 기생의 모습이었다. 때문에 빼어난 미인들은 평소에 차를 즐겨 마

시고 난탕을 즐기면서 희고 고운 피부와 날씨한 몸매를 관리했다. 전통 미인들을 유혹한 향기, 난꽃 그리고 차

우리나라의 전통 미인들은 차와 함께 환상적인 향의 자연 목욕법으로 난탕을 애용했다. 오래전부터 미용 효과를 인정받은 난꽃과 함께 녹차수

가 향기롭게 결합된 난꽃차를 손수 만들어 목욕 시 입욕제로 활용해보자. 한 달쯤 감상한 난꽃잎을 따서 녹차를 우린 찻잔에 띄워 마시면 청보라

색 찻빛과 난향이 어우러져 분위기가 환상적이다. 욕조에 난꽃과 찻잎을 함께 띄운 다음 목욕하면 은은한 향도 즐기고 피로도 쉽게 풀리는 기분

을 느끼게 된다.

녹차즐기기 >  팔방 녹차 활용 >  전통미용법과 차

C O P YR IG HT ⓒ  BO S EO NG -G UN. ALL R IG HT

R ES ER VED.

전통미용법과 차

(http://www.boseong.go.kr)

/tea/enjoy_greentea
/tea/enjoy_greentea/greentea_conjugation
/tea/enjoy_greentea/greentea_conjugation/tradition_beauty



	목차
	차박물관
	전통미용법과 차
	신라시대 여인들의 미용법
	고려시대 여인들의 미용법
	조선시대 여인들의 미용법



